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유)돌

코리아(Dole Korea)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과일의 

보관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서민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관세율

보다 대폭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예: 수입과일 관세율 30→5%)

  이번 방문은 수입 과일 3종(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 조치가 도·소매 유통 단계에도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산물분야) 수입단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13개 연장, 9개 신규)

  정부는 지난 6월, 먹거리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입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

하여 바나나 12만 9,000톤, 파인애플 33,500톤, 망고 18,500톤 물량에 대

해 할당 관세율(30%→5%)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환율 변동 및 

산지 생산량 감소로 인한 단가 상승,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료·운송료 

등 추가 비용부담 존재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보도시점 2026. 7. 15.(수) 16:00 배포 2026. 7. 15.(수) 15:00

보도자료

민생안정지원단,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과일 할당관세 현장 방문

- 글로벌 식품회사 돌코리아(Dole Korea)를 방문하여 수입 과일 유통 현황 점검
- 할당관세 효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시행 목적은 먹거리 원가를 절감

하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 및 유통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

하여 관세 인하 혜택이 국민들의 식탁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최은경 (044-215-2861)

담당자 사무관 민현태 (ht798@korea.kr)


